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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계시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비밀의 말씀이다.

1. 나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나를 알고 대하게 된다. 그러니 네가 내게 꼭 어디에 

있으라고 해야 된다.

2. 주님이 우리에게 와도 반드시 어디에 계시라고 말을 해 놓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거

기 계시므로 우리가 알고 대하게 된다.

3. 가령 자기는 소경인데 손님이 왔다 하자. 손님에게 이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해 놓아야 

소경이 보이지 않지만 손님이 거기 있는지 알고 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영이신 주님을 못 

보는 우리는 주님이 오셔도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 먼저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고 어디에 

앉아 계시라고 하고 주님을 대하면 알고 대할 수 있다. 주님은 이같이 친히 가르쳐 주셨다. 

4.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대하도록 네가 꼭 말을 해야 된다.

5.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 모심의 생활을 마음으로만 한다. 고로 마음의 변화만 일어난다.

6. 예수님 모심의 생활을 행실로 실제로 해야 행실의 변화가 실제로 실감 나게 일어난다.

7. 영은 영으로 알고 모셔야 되지만, 영을 실제 육체로 보고 대하고 모셔야 동행하게 된다.

8. 자기 애인을 대하듯이 주님의 영을 대하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

9. 대개 사람들은 아예‘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생각하고 영 대하듯 대하고 산다. 그러면 육 

있는 산 사람과 같이 실감하며 못 산다.

10. 주님이 영이시니 자기가 한 차원을 높여 기도하고 영계에 들어가서 살면 주님과 같이 

영으로 살게 되어 주님을 애인으로 대하며 살게 된다. 그러다 육계로 나오면 육으로서 주님

을 살아 있는 육처럼 보고 애인 대하듯 대하고 살면 된다.

11.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살려면 대화하여라. 대화가 끊기면 같이 못 산다.

12. 사람은 같이 살려면 대화해야 된다. 주님과도 그러하다.

13. 가까울수록 대화가 잘된다. 멀수록 대화가 안 된다.

14. ‘대화’로 주님의 계시가 시작된다.

15. ‘대화’로 사랑의 불이 점점 붙게 된다.



16.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자가 그 사람과 가깝다.

17. 마음이 가까우면 몸이 닿는 것이다.

18. 마음이 멀면 몸도 멀다. 서로 마음을 주면 몸이 닿은 것이다.

19. 주님과 마음이 닿아야 몸도 닿게 된다.

20. 주님이 마음으로 오실 때가 있고, 영체가 직접 오실 때도 있다.


